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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확하는 손길이 많은 사람의 미소로 이어지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. 나의 결실

을 이웃과 나누는 것으로 더 넓은 행복을 만들 수 있듯이, 대장경이 담고 있는 

의미를 되새기고 그 가치를 함께 나누는 것은 인류와 문명을 향해 천년의 지혜

를 널리 알리는 뜻 깊은 일입니다.

대장경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 꽃을 피웠습니다. 이는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

원했던 것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, 전쟁 중에서도 자비의 

가르침을 지켜내자는 고귀한 서원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기에 대장경

이 현 인류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. 

또한 대장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. 우리 선조들은 살육

과 약탈이 횡행하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대장경을 통해 희망을 찾았습니다. 가

장 깊은 어둠은 곧 새벽이 오는 징조임을 굳게 믿으며 우리 조상들은 그 염원

을 한 자 한 자 새긴 것입니다. 

이와 같이 대장경이 담고 있는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는 아직도 분쟁과 대결의 

시대를 마감하지 못한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지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

해주고 있습니다. 

더불어 대장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문화입니다. 대장경은 바로 이런 

문화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. 이와 같은 정신의 가

치를 바탕으로 민족문화는 물론 인류의 문화를 꽃피우겠다는 자긍심은 오늘 이 

자리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.

이렇듯 선조께서 쌓으신 공덕을 다시금 세계에 나누는 오늘의 축제는, 다시 현

시대의 공덕이 되어줄 것입니다. 이러한 뜻 깊은 축전에 진력하신 경남도지사님

과 해인사 주지스님, 그리고 합천군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



드립니다. 동참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의 공덕으로 항상 청안하고 지혜와 자비가 

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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